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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에 교통세가 웬말이냐!
지오에너지,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 부당 … 석탄액화연료 시판 임박

산업자원부에 이어 재정경제부가 유사휘발유 논란을 빚고 있는 <세녹스> 생산기업과 마찰을 빚고 있다.

재경부는 4월1일 “석유 제품, 유사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휘발유, 경유, 대체유류에 대해서도 자동차 연

료로 사용 가능한 경우 교통세가 부가되도록 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의 개정 이유

는 대체 유류가 유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세녹스 판매법인인 지오에너지는 재경부가 4월 중 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석유제품에 해당하

지 않는 대체유류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고 밝힌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치라고 항변했다.

지오에너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경부가 언급한 대체유류는 명백히 지오에너지가 4월부터 시판하겠다고 발

표한 석탄액화연료 <솔렉스>를 겨냥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대체에너지 개발의지 자체를 꺾는 조치라고 주장했

다.

아직 시장에 나타나지도 않은 제품에 대해 정부가 앞장서서 비상경계령을 내리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또 재경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친환경적인 에너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앞으로 개발될 모

든 대체에너지에 대해 일괄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경부의 조치는 대체에너지 촉진법 상 바이오에너지와 함께 대체에너지로 규정돼 있는 석탄액화에너

지를 대체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정부 기관이 거대 정유

회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현재 바이오디젤은 대기업이 판매하고 

있다.

한편, 재경부의 조처는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법이 정한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 에너지, 폐기

물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의 대체에너지가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면 지원은 커녕 교통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

에서 대체에너지 개발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반 대체에너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가의 대세가 걸린 대체에너지 문제를 여론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1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참여정부에 반하는 행정이라며, 재경부가 누구를 위해 개정안을 졸속으로 서두르는

지 되물었다.

솔렉스는 석탄 액화공정의 추출물질을 100% 원료로 하는 자동차 연료의 상품명으로 연료첨가제인 세녹스와

는 달리 휘발유 대체연료로 소개되고 있어 시판이 허용된다면 기존 석유제품 시장을 크게 잠식할 수 있을 전

망이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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